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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

$ 1,200,000 $ 1,034,740

 ,700  $   139,560

매일 성경 읽기표                      

4월 4일(월) 신명기 15:1-11       가난한 형제가 함께 살면

4월 5일(화) 사도행전 11:19-30    구제헌금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? 

4월 6일(수) 사도행전 6:1- 7     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  

4월 7일(목) 마태복음 6:1-8       구제할 때 

4월 8일(금) 마태복음 25:31-46   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 

4월 9일(토) 잠언 11:23-31        구제를 좋아하는 자의 삶 

4월 10일(주일)잠언 19:16-20    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

     

      [말씀과 함께]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

              (1조: 10:30분 2, 3, 4조: 10:50분 시작)

다음 주 성경공부: 제 6과 교회의 긍휼 사역

                        선교지를 위한 기도

  콜럼비아의 선교지인 카르떼헤나와 보까치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

  선교사님들(John Whang, Monica Whang)과 하시는 선교 사역들을 

  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



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
          ·  *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세계를 향한 교회

                *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

우리가 아니면

히브리서 11장 32-40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이영길 목사
 

 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. 오늘 사순절 주제에 맞추

어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

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중 전에도 소개했던 노위치의 쥴리안(Julian 

of Norwich)의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. 오늘 한번 더 그 분의 

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. 노위치의 쥴리안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 

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. “나는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

되었습니다.”

  쥴리안은 우리들처럼 히브리서를 읽고 주석한 후에 기쁨과 자신감의 

사람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.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

주님을 본 후 기쁨과 자신감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쥴

리안은 깊은 명상 중에 체험하였습니다. 그리고는 자신감의 사람이 된 

것입니다. 자신감의 사람이 된 쥴리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. 그의 입

에서 늘 나오는 말입니다. 그가 자기의 방에서 수도를 하면서 지낼 때 

사람들이 찾아 오곤 합니다. 찾아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던 말이 있습

니다. “All will be well.”(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.) 그는 모든 것

에 자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백합니다. “All will be well.”

  교우 여러분,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십시다. “모든 

것이 잘 될 것이다”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다. 제가 대학생 시절 영락교

회를 다닐 때 박조준 목사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생

생히 남아 있습니다.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삶이 언제나 플러스가 된다고 

합니다. 십자가의 모양이 +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. 반면 세상으로 향

하면 언제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.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늘 옆으

로 가기 때문에 ‘-’라는 것입니다.

  저는 자신감에 맞추어 보았습니다. 십자가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신감

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. 반면 세상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자신감을 잃는 

사람이 됩니다. 십자가는 자신감의 +, 세상은 자신감의 – 가 되지 않겠

습니까?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릅니다.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지 자

신감이 생기죠?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. 그러나 자신감이 생기게 한 그 

세상적인 것이 항상 같이 있나요? 언젠가 떠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

그 때 그 자신감은 어떻게 되나요?

  교우 여러분, 십자가 이 외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은 우상입니

다. 잠시 자신감을 줍니다. 그러나 그 우상은 언젠가 우리들에게서 등을 

돌리게 될 것입니다. 없던 것보다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? 반면 십자가 

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감의 사람이 됩니다.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

이런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. “All will be well.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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